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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 어린아이들                         16-06-20a

수년 전에  저는 세살 짜리와 다섯살 짜리 외손자를 돌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딸이 의사한테 가야 할 약속 때문에 어린 외손자들과 몇 시간을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짧은 시간이나마 보내면서  요새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영리한 지를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글도 읽을 줄 모르는 세살 짜리는 자기집에 있는 DVD판이 무슨 영화인지를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DVD를 동작할 줄도 알고 있었습니다. 키가 닿지 않는 DVD 동작기에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필요한 버튼을 제대로 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만화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DVD를 작동할 줄 모르는 저에게는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의 지능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놀라울 정도로 발달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갓 태어난 갓난아기의 혀에 쓴 맛이 있는 액체를 발르면 얼굴을 찌쁘리고 단 맛이 나는 설탕물을 발르면 만족스러운 얼굴 모습을 짓는 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리다고 그들에게 함부로 언행을 해서는 안된 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 몇 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고래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유치원 어린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고래는 식도가 좁아서 사람을 삼키지 못하는 거다.”  그러자 어린 여자 아이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내가 교회의 주일 학교에서 배웠는데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고래가 삼켰다고 하던데요?”  선생님이 당돌한 아이의 말에 약간 기분이 상했지만 고래는 사람을 삼키지 못한 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을 한 여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천국에 가면 요나에게 물어 볼래요.”  “그래? 요나가 지옥에 갔으면 어떻게 할래?”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 여자 아이는 주저하지 않고 “요나가 지옥에 갔으면 선생님이 물어보세요.” 라고 말했다 합니다.

설거지를 하는 엄마를 관찰하고 있던 어린 딸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머리는 다 까만데 왜 흰 머리가 여기 저기 있어요?”  아이에게 좋은 가르침의 기회라고 생각한 엄마가 말했습니다. “네가 좋지 않은 짓을 하면 엄마는 마음이 상하고 울게 된단다. 그럴 때마다 흰머리가 하나씩 생기는 거야.” 그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긴 어린 아이기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서 외할머니의 머리가 다 흰머리가 되었어요?” 

초등학교 초급반에서 선생님에 혈액순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감이 나도록 하기 위하여 선생님은  물구나무로 자세로 잠시 있다가 제대로 섰습니다. 그리고 혈액이 밑에 있는 머리에 내려가기 때문에 자기의 얼굴이 붉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몸의맨 밑에 있는 발은 붉에 되지 않아요?’ 선생님이 대답도 하기 전에 뒤에 앉은 학생이 다 들을 만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바보야, 발은 텅 비어 있지 않쟎아.”  이번에는 선생님이 정말 얼굴을 붉혔다고 합니다.

카톨릭교회에서 운영하는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식당으로 모였습니다. 제일 먼저 놓인 바구니에는 사과가 가뜩 담겨 있었습니다. 그 바구니에는 “한 사람이 한 개만 가져 가거라. 하느님이 보고 계신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것 저것 음식을 담아 갖고 일렬로 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음식 진열 탁자 마지막에는 맛있게 보이는 초콜렛 쿠키가 담겨 있는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쿠키를 여러개 집어 가면서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몇 개든지 마음대로 이 쿠키를 가져가도 돼. 하느님은 지금 사과 바구니를 보고 있다쟎아.”

이상의 이야기는 어린 아이들의 지능을 과소 평가해서는 큰코를 다칠 수 있다는 뜻을 전한다고 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영리하고 생각이 깊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끝
